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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목 : 삼성증권 주식 착오배당 관련 불공정거래 조사 현황

□ (조사 경과) 삼성증권 직원들이 착오로 배당받은 주식을 매도(4.6)

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정보이용,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가

있었는지 자본시장조사단 조사 착수(4.9)

ㅇ 삼성증권 본사 현장조사(4.9, 4.13, 4.16)를 실시하고, 혐의자

(16인)․관계인(13인) 등에 대하여 매매세부내역, 휴대폰, 이메일,

메신저 분석 

ㅇ 한편, 삼성증권 주식 선 현물 거래 계좌를 대상으로 이상거래

여부를 분석(한국거래소 협조)

- 주식매도 직원들의 가족․친인척 계좌, 전화 통화 상대방 계좌 등

공모 가능성 있는 계좌는 집중 확인

⇨ 삼성증권 직원들의 불공정거래 행위 및 외부와의 공모 여부 

등에 대해 집중 조사 

□ (중간 조사 결과) 삼성증권 직원들이 주식매도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

취하거나 시세의 변동을 도모했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음

ㅇ 외부인과의 연계 사실도 나타나지 않았으며, 불공정거래 행위를

의심할 만한 이상거래 계좌도 발견되지 않았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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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주식 매도 직원들은 매도 경위에 대해 ‘시스템 혹은 전산상 

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생각하고, 실제로 매매가 될까하는 단순

호기심에서 매도 주문을 해 보았다’는 취지로 진술

- 또한, 당시 삼성증권측이 공지한 직원계좌 매도 금지 사실을 전달

받거나 알게 된 이후에는 주식매도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

- 주식선물의 경우 거래 상위 계좌의 대부분이 프로그램매매

(알고리즘) 계좌이거나 일시적 급락을 이용한 매수․매도 반복

계좌이며, 삼성증권 내부자와의 연계성은 발견되지 않음

⇨ 삼성증권 직원들이 착오 배당 주식을 이용하여 시세조종 및 

부정거래행위 등을 시도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음

□ (향후 계획) 형사벌 대상 불공정거래행위 시도 정황은 발견되지

않았지만, 착오 배당 주식을 대량 매도함으로써 당시 삼성증권 

주가를 왜곡한 행위에 대해 행정제재 대상인 ‘시장질서교란행위*
’

해당 여부 검토

    * 목적성 없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에 대해 과징금 부과

가능(‘15.7.1 시행)

 ⇨ 추가 조사 및 법리 검토 결과 시장질서교란행위로 판단될 경우,

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(5.28, 잠정), 증권선물위원회 논의를 

거쳐 과징금 부과 조치 추진


